부처님전에 

광명의 등, 자비의 등, 지혜의 등을 밝힙시다.

         “아난다여, 부질없이 애쓰지 말아라, 그것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선한 여인이 녋고 큰 

            서원과 정성으로 켠 등불이기 때문에 폭풍이 분다 해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. 그 

          등불을  켠 공덕으로 그녀는 으는 세상에 부처가 되리라”                - 현우경-

이 이야기는 가난한 여인 난타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후 다른 등은 모두 꺼졌으나 이 여인이 올린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.
연등을 밝히는 뜻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여래·응공·불·세존님이신 석가모니부처님께 찬탄. 귀의 하오며, 어리석음으로부터 내자신의 마음을 밝히고, 사회를 밝히고, 온 우주를 밝혀 마침내 모두 함께 성
불하기를 서원하는 것입니다. 지혜의 눈을 밝혀 자신을 정화하는 연등공양에 여러분들이 불연(佛緣)을맺 

는 큰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. 연등을 밝히는 큰 원력으로 이땅의 불국정토 건설을 발원하며 항상 
부처님의 은혜가 모든 불자님 들의 삶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월초파일을 맞이하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토회 정토법당
가족을 부처님처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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